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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소재(paper yarn) 제품 (1)

이 근래 종이 소재로 옷을 만들어 세상에 내어놓은 것은 이웃나라 일본인들이다. 이 종이 

소재로 된 옷이 인기를 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서기 2 00 0년, 일본인들에 의하여 프리미에르 비종(Premiere Vision)에 종이로 만든 직물

을 선보임으로써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였고, 요사이는 여름용 의류소재로 많이 

실용화가 진척되고 있다.

여기에서 종이라 함은 우리나라 한지와도 같은 일본의 화지(和紙)인데, 화지에 사용되는 

원료는 닥나무(楮)와 삼지닥나무(三枝楮)이다. 이 중에서 근래 많이 사용되는 원료가 삼지닥

나무이다. 이 닥나무의 인피섬유를 펄프로 하여 종이를 뜨며, 이 종이를 의류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1 -2m m  정도로 가느다랗게 잘라서 양모 번수 1 8 -2 0  N m  정도의 긁기로 만들고 

적당한 꼬임을 주어서 실을 만든다. 

이렇게 종이로 만든 실을 초섬사(抄纖絲) 라고 하는데, 닥나무의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

에 이 근래에는 모시의 원료가 되는 저마나 대마를 섞어서 종이를 만드는 방법도 생겨나고, 

또한 제지기술도 손으로 뜨던 재래적인 방법에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여, 대량생산 체

제까지 갖추고 있어 보다 능률적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익산의 쌍영방적(주)에서 본

격적으로 생산체제를 갖추고 여러 가지 제품생산에 들어가 있어 앞날이 기대된다.

원래 화지도 한지와 마찬가지로 먼지를 흡수하여 공기를 맑게 한다든가 수분을 흡수하여 

온도나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단열성이나 냄새의 흡착성 등이 좋아 의류가 

된 다음에도 이러한 기능이 그대로 살아서 다른 의류 소재에서 볼 수 없었던 특성을 발휘한

다.  또한 장력이 좋고 스티프니스(stif fn e ss )가 우수하며, 모우가 없기 때문에 광택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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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실까실한 터치로 드라이한 감이 커서 여름에 쾌적한 착용감을 준다. 또한 피부에 닿는 촉

감이 좋고, 포름알데히드의 흡수, 소취 효과, 자외선 차단,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이 되는 메르캅탄(m e rca p ta n )의 흡수, 제전성 등의 기능 외에도 환경 친화적

인 에콜로지 소재로서도 점점 더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본래 종이는 신도가 없기 때문에 가연하기도 어렵고, 젖었을 때의 강도나 생산성에도 문

제가 많았으나 새로운 가공법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개선되고 해소되었다고 한다.

실은 면사를 심사로 하는 종이 코어 얀(co re  y a rn )이나 나일론사를 심사로 하는 니트용 초

섬사 등 다양한 조합사가 가능하다.

처음에 종이 소재로 생산되던 제품은 캔버스(can va s )지나 잉크젯 프린터용 기포, 침대용 

시트나 베개 커버, 타월 등이었으나, 이제는 여름용 남녀의 재킷, 스웨터 같은 여러 가지 니

트 제품, 양말, 여성용 원피스, 모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종이 섬유가 3 0 % 가 함유되었다는 Tak isa d a사의 여름용 재킷을 착용하여 보고 감동하였

고, 여름에 특별히 시원하고 무좀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는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개발

하였던 여름용 10 0 %  한지 양말을 신어본 것이 날씨가 더워지면 새삼 그리워지는 필자의 경

험이다. ♣ (공석붕)

20 1 2  전주 한지 국제 패션쇼 


